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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네 차례의 개인전과 

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

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

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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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

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

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족 못지않게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

을 의미한다. 이런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이

다. 대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교류할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면, 회사에 대한 충

성도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. 그럼 원활

한 소통을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? 화려한 언어 구사나 화술이 아니다. 출발

은 기본적인 인사말 몇 개를 잘 쓰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. ‘고맙습니다, 수

고했습니다, 미안합니다’ 이 세 가지 짧은 인사말만 잘해도 직장 내 대화는 훨

씬 원활해지고 소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. 그런데 그런 말들을 쓰

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. 대개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다. 지위와 큰 관계가 

있을 것 같지만, 꼭 그렇지도 않다. 그런 말을 자주 쓰면 권위가 떨어지고 상

대가 자신을 얕잡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. 착각이고 오산이다. 고맙고 

미안하고 칭찬하는 것에 무슨 지위고하와 체면치레가 있겠는가? 진심을 담

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인사말을 건네보자. 마음부터 따뜻해짐을 느끼게 될 

것이다. 조직 내 소통은 원활해지고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변모할 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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